
 

 

 

이제는 중국을 넘어 
미국을 봐야 하는 시기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수석연구위원 

2016.08.22. 

 

요즘 우리 주변 상황을 암울한 생각이 들고 탄식이 앞선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갖게 하

거나 안심이 되는 곳이 없다.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이후 한중관계는 1992

년 8월 24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연일 한

국에 대한 보복을 말하고 있고, 이미 일부에서는 보복이 실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한

국을 압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을 너무 압박할 경우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한·미

·일 3국 안보동맹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달 초 항조우 G20 회의를 계

기로 한중관계가 점차 복원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그렇다고 한중관계가 사드 배치 

결정 이전의 밀월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어찌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좋

았던 한중관계에서 거품이 빠진 좀 더 냉철한 관계, 철저한 손익계산에 입각한 한 관계로 진

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눈을 돌려 한미관계를 보면 녹녹치 않아 보인다. 현재 한미관계가 최상의 관계라고 

하지만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간에 조율하고 조정

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견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방위비 분

담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만의 주장은 아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이 균형된(equitable)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

는다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은 증가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내에는 한국이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

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미 정부 인사들은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

는다. 그렇지만 이면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7%

의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처한 안보현실과 경제력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전력 현

대화의 속도와 폭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방위비 분담문제와 결합하여 한

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어 한

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이 지역안보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원하며, 한

·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를 원한다. 대표적인 것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e Agreement)일 것이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

는 한국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문제이겠지만 언제까지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역안보문

제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고,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간의 협력에 주저할수록 한국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는 증가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감소한다. 지난 6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

관의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한국이 빠진 일,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호주 3국 외무장관들만이 자리를 같이 한 일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

라보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큰 전략적 논의에서 한국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

정을 하게 하는 일들이다.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에 더하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을 넘어 미국을 보며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국문제에 가려 더 큰 전략적 자산이자 우리 안보의 



 

 

핵심중 하나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

다. 그리고 해결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

일 수 있다. 지금부터 미 의회, 학자·전문가,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대미 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기대하고 있

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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